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는 늘 "사람이 제일 소중한 재산이야. 어디 가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제 인생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지방에서 전학 온 친구가 사투리 때문에 놀림당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친구가"네가 없었다면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통하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급 회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인해 격주 등교를 하던 시절, 급우들과 담임 선생님 사이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격주 등교를 함에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좋은 학급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성장은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선내에서 사관 또는 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며, 조직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제 장점은 위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습기관사 시절, T/G가 Trip되어 Blackout이 올 뻔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MSBD 앞으로 달려가 D/G를 기동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1기사님께서 칭찬하시며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해 중 위험 상황에 마주했을 때 겁먹거나 패닉이 오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는 자세는 선박 기관사로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저의 단점은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나 희생보다는 제 자신의 안정을 위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이러한 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습 직전 학기에 학생장을 자원하여 동기들을 이끌며 리더십과 이타심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장을 받았습니다. 단체생활이 중요시되는 선내 생활에서 배려심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후배와 동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배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기관사가 되리라 약속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사고를 예방한다.” 이는 선박 기관사로서의 제 직업관입니다. 기관사는 선박의 ‘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각종 체크리스트와 UMA 순찰 등의 Paperwork는 편법 없이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Double-Check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여야 합니다. 저는 실습 기간 중 이를 습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하선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제 제출 전 빠진 내용이 없나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외출 시에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별 과제 중 조원이 놓친 부분을 발견하여 보완하였고,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 격려해주셨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승선 시에도 이러한 저의 직업관을 바탕으로 하여 메인 엔진부터 보조기계까지 모든 시스템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무사고 운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